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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Hi Pet

일상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10면
스포츠

제자리 돌아가겠다

제주Utd 절치부심

9면
이책

허영선 시집 해녀들

제주는 수국 천국 … 꽃 향기에 취하는 봄의 끝자락

상효원의 플라워가든

항몽유적지에 핀 양귀비꽃

우리나라 4계절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인

봄. 그리고 봄의 한가운데 있는 5월은 신

록이 우거지고 다양하게 피어나는 꽃들로

인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힘

든 시기에 봄꽃 향기를 맡으며 아쉬움을

달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은 필수다.

▶지금 제주는 수국 천국=꽃이 피기 시

작한 초기의 수국은 녹색이 약간 들어간

흰색을 띠지만, 점차 밝은 청색으로 변해

나중에는 붉은 기운이 도는 보라색으로

변한다.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많이 띠며, 알칼리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재미있는 생리적 특색을 갖는다.

수국은 색깔별로 다양한 의미의 꽃말

을 가지고 있다. 흰색 수국은 변심 변

덕 을 뜻하며, 파란색 냉정 거만 교만 ,

보라색 진심 , 분홍색 처녀의 꿈 이라

고 한다. 수국의 꽃이나 잎, 뿌리는 약재

로도 쓰이지만 초여름부터 더위를 식혀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탓에 관상용으로

주로 재배된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휴애리자연

생활공원은 지난 3월말 수국 축제를 열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수국 축제는 휴애리

공원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오색빛깔의 수

국을 수국정원과 공원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수국 축제 기간 동물 먹이 주기 승마

전통놀이 체험 등 기존의 상설체험 프로

그램과 함께 휴애리 갤러리팡에서 열리

는 수국 사진전 등 또 다른 볼거리를 제

공한다.

양지선 휴애리 대표는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오색빛깔 수

국꽃을 만날 수 있도록 지난 겨울부터 성

심성의껏 가꾸고 보살펴 왔다 며 오는 7

월 중순까지 꾸준히 수국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휴애리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제

주도내 장애인단체, 보육원, 양로원 등을

대상으로 축제 때마다 무료입장(사전예

약 필수)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도민과 관

광객 가운데 3자녀 이상(소인, 청소년)에

게는 입장료 50% 할인 행사도 별도로 진

행하고 있다. 이용요금 1만원~1만3000원.

문의=732-2114.

이외에도 동백꽃으로 유명한 카멜리아

힐(서귀포시 안덕면 소재)도 지난달 24

일부터 열리고 있는 수국 축제가 한창이

다. 수국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동백꽃

도 볼 수 있다. 이용요금 5000원~8000원.

문의=792-0088.

▶다양한 철쭉부터 만개한 양귀비꽃까

지=서귀포시 돈내코 인근 중산간에 위치

한 힐링 수목원 상효원에서는 지난달 18

일부터 봄꽃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번 봄

꽃축제에는 배철쭉 황철쭉 아까도철쭉

영산홍 자산홍 겹철쭉 등 8000그루가 넘

는 다양한 철쭉이 꽃을 활짝 피우고 관람

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만가지 병을

치료한다는 만병초와 제주도화로 지정된

진달래과의 참꽃나무도 봄에 어울리는 화

사한 꽃을 선보인다.

특히 사계절 모습이 바뀌는 플라워가

든(꽃의 정원)에는 크라산세멈(스노우랜

드), 디키탈리스, 노란창포꽃 등이 연못

과 어우러진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이

용요금은 5000원~9000원이다. 문의=733

-2200.

삼별초 항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항파

두리 항몽유적지에서는 꽃 중의 꽃 이라

불리는 양귀비꽃을 볼 수 있다.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당시 최고의 미

인으로 불렸던 양귀비에 비길 만큼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양귀

비 꽃말은 위로 위안 몽상 이다.

만개한 양귀비꽃은 항몽유적지 휴게소

뒤편에 마련된 비밀의 정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용요금은 없다. 김현석기자

휴애리 수국 축제


